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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누군가의 색을 빼앗아버렸다.

내 용

햇빛이 미술실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미술 수행평가 시간이 끝난 뒤였지만, 미술실은 아직도 물감 냄새가 남아있

었다.

학생들은 한 군데에 모여 신휘의 그림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와.. 

신휘 그림 진짜 대박이다.”

“진짜 화가 같다!”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신휘는 괜히 민망해져 고개를 

숙였다.

미술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 덜 마른 수채화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푸른 새벽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었다. 잔잔한 물 

위에 홀로 떠있는 배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문장.

“다 잘 될거야.”

신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는 말로는 한없이 부족했다.

신휘는 힘이 들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 친구와 싸운 날도, 시험을 망친 날

도. 그림을 그리면 막혔던 숨이 한 번에 풀린다. 신휘에게 그림은 단순한 취

미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세상이었다.

그 때,

“신휘야~ 이거 SNS에 올려도 돼?”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 어? 뭐.. 그래! 그 대신 출처는 꼭 남겨주라.”

“예, 예~ 당연한걸 입 아프게 굳이굳이 말 하냐. 걱정 마.”

찰칵.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났다.

신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림을 칭찬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이니까.

그 날 밤이었다. 신휘는 침대에 눕자마자 핸드폰을 켜 SNS에 들어갔다. 그러

다, 우연히 한 게시물을 보았다.

익숙했다. 푸르고 잔잔한 바다, 작은 종이배, 그리고 문장까지. 하지만 게시

물 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여러분,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

데 어떻나요?”

순간 손 끝이 살짝 떨렸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방금 누웠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확대했다. 이미 최대로 확대 했지만, 계

속 확대했다.

댓글은 이미 200개가 넘게 달려있었다.

“와, 나는 똥손인데 이 분은 금손이시네. 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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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걸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거였음?”

원래는 나에게 왔어야하는 칭찬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다.

고작 그림이라고 하기엔, 이 그림의 의미가 너무 컸다.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하고 고생했는데, 그 시간들이 전부 증발한 

느낌이었다. 신휘는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았다.

“이 그림, 제가 그린건데요.”

잠시 뒤, 답글이 여러개가 달렸다.

“요즘에도 이런 관심종자가 있네.”

“증거 있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눈 앞이 흐려졌다.

내 그림을 빼앗긴 것도 속상했지만, 내 감정까지 가볍게 여겨진 것 같아 더 

속상했다.

다음 날 미술시간.

신휘는 평소처럼 붓을 잡지 못했다. 멍하니 스케치북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술 선생님께서 다가오셨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신휘야?”

신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제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다.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신휘야, 그림 안에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고, 누군가의 허락과 출

처 없이 함부로 가져간다는 건, 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거랑 똑같은거야.”

신휘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살짝 들어올렸다.“저작권은 대단한 화가나 작곡

가, 안무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림을 그리는 너 같은 학생에게도 소중한 

권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주었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신휘는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다. 잠시 멈춰있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화창한 날에 우산을 쓰고있는 한 여자아이를 

그렸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 아주 조그맣게 문장을 썼다. “누군가의 마음

과 시간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날 밤, 신휘는 자신의 그림을 SNS에 올렸다. 글의 제목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가요?”

글을 올리자마자 핸드폰을 껐다. SNS에 자신의 그림을 처음으로 올려봐서 두

려웠다. 그 때, 알람이 수없이 울렸다. 신휘는 놀라며

핸드폰을 켜보았다. 댓글과 하트가 벌써 100개가 넘었다. 그 때, 신휘는 선

생님께서 한 말씀이 떠올랐다. 그림은 단순한 이미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신휘는 자신의 그림을 출처 없이 올린 친구에게

도 사과를 받고, 다시 평화로 돌아왔다. 신휘는 다짐했다. 앞으로 자신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자신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